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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ny Venture �� 코리아와이즈넛 유동희 리의 블로그

로그는온라인세상에서빼놓을수없는존재이다.

그래서어떤사람들은인맥을넓히는 블로그의매

력에 중독돼 하루라도 블로그에 접속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폐인 지경에 이르기까지 한다. 소위

블로그홀릭(Blog holic)이라고부르는사람들이다.

검색엔진전문업체‘코리아와이즈넛’솔루션개발팀에근무하고있는

유동희 리는이블로그홀릭들이모이는카페의주인이다. 이름하여

‘블로그패인들의모임(cafe.naver.com/blogholic, 차별화를원하는회

원들의의견을모아‘폐인’ 신‘패인’으로바꿨다. 이하블패모)’인이

블로그는2003년부터운 되던동호회인데, 작년8월부터유동희 리

가2 회장을맡고있다. 회원수는71명으로그리많은건아니지만매

일꾸준히업데이트가될정도로회원들의블로그에 한애정이깊다.

말하자면‘소수정예’회원들이라고나할까. 

“이블로그는정말편하게들 다갈수있는곳이라고생각해요. 사람

사는냄새를느끼게해주지요. 정말좋은사람들과함께호흡할수있는

정이있는모임입니다.”

간혹온라인모임이오프라인으로확 되면그의미가왜곡되는경우가

있다. 그러나블패모는전혀그렇지않다. 처음만나도몇년지기를만나

는것처럼, 어떤땐친구보다도더편한존재로다가온단다. 

블패모의정모와번개모임을위한‘우리만나요’게시판은블패모의돈

독한관계를더욱굳건히하는원동력이다. 정모의계획부터후기, 그리

고사진까지회원각자가알아서꼼꼼히올린다. 이러한돈독한정과자

유로움이야말로멤버들이꾸준히활동할수있는비결이아닐까. 이밖

에도 웹서핑을 하다가 좋은 이나 그림을 발견하면 블로그로 가져와

함께공유한다. ‘쿵쿵따’란게시판은말끝잇기를응용해각자의생각을

담는블패모만의재미있는게시판이다. 

유동희씨는블로그를통해서형성된인맥을소중히하고자노력한다.

“회원들끼리서로의블로그를방문해주고, 오고가며발견한인상깊은

블로그는다른회원들에게추천도합니다. 또유용한블로그운 팁이

있으면함께공유합니다. 서로를배려하고먼저챙겨주는따뜻함, 이것

이제가추구하는블로그운 철학이죠.”

유동희 리는 자신의 직업을 살려 프로그래밍 정보를 주는 게시판을

만들고싶다고한다. 하지만가장큰목표는좀더많은블로그이웃들

을 만나고 좋은 인연을 이어가는 것. 자칫 삭막할 수 있는 온라인이란

공간에서사람냄새나는블로그를꾸미는그녀의모습에서한없이인

간적인모습을발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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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인들과 더불어 나누고픈 인터넷사이트를 운 중이시거나, 통통 튀는 벤처인다운 취미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은 여기로 연락주세요.    담당자 : 김지원(ozmail@empal.com, 02-515-3681) 

거운 여름이면 딱 떠오르는 스포츠‘축구’. 한반

도를 축구의 뜨거운 열기 속으로 몰아넣었던

한∙일월드컵은아직도기억에생생하다. 한민

국축구팀의선전과감동은‘오~ 필승코리아!’란

구호와함께사람들의마음속깊이새겨져있다. 인터넷보안전문업

체‘이니텍’의 축구동호회‘이니텍 FC’는 2003년‘KT정보보안협력

축구 회’에서우승을차지해동료들에게월드컵못지않은감동을주

었다.

2000년축구를좋아하는사원들이모여만들어진이니텍FC의특징은

그들자체적으로게임을즐기는것이아니라다른팀들과꼭 항전을

벌인다는것. 그들은 회를통해더높은곳에도전하고그준비과정

을즐긴다고한다.  

“꼭경기를이기기위해서연습하는건아닙니다. 물론경기에서이기

면더좋겠지만저희는그과정에서서로에 해서더많이알고무언

가를함께준비한다는그기쁨을공유하는것이더즐겁습니다.”

이니텍FC의 회장을 맡고 있는 최장락 과장은 경기 결과는 열심히 하

는과정에서주어지는보상일뿐, 더중요한것은축구그자체를즐기

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축구 관람도 축구를 하는 것

만큼이나 즐거운 일이다. 국가 표 경기나 프로 경기 등 중요한 경기

가 있을 때면 어김없이 모여 응원삼매경에 빠진다. 축구를 하는 것만

큼이나보는것에 한열정도똑같은이들, 역시축구를좋아하고즐

기는사람들답다.

2003년 회 우승 후, 여러 축구동호회에서 보내오는 비장한 도전장

이줄을이었단다. 처음도전을받아들 을때이들은무척걱정을많

이 했다고 한다. ‘혹시 경기에서 지면 우승팀으로서 체면이 깎이지는

않을까?’하는생각때문. 그러나그런염려는길게가지못했다. 축구

그자체를즐기는그들이아니던가. 

“축구를하면서가장설레는것은푸른잔디밭을밟을때입니다. 푸른

잔디위에서경기를하는프로선수들의모습을보는것만으로도설레

는데, 직접그경기장에서뛰는기분이란이루말할수없죠.”

신윤섭 사원은 푸른 잔디 위를 뛰는 기분은 그야말로 구름 위를 걷는

기분과같다고한다. 그래서잔디경기장위에서면더힘이난다고. 

올해는다른업체와의 항전을더활발히하고싶다는이니텍FC. 물

론 회입상에 한욕심도있다. 그들은벤처인으로서, 축구인으로서

항상 도전하고 그것을 즐기는 일에 익숙해져 있는 듯했다. 앞으로도

그들의즐거운도전이계속되어더욱큰열매를맺길기 해본다. 

뜨

둥근 축구공 하나만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듯하다는 이니텍FC




